
- 1 -

□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‘서울런4050’과 연계해 인생전환기 다음 직

업을 찾고 있는 중장년들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과

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취업컨설턴트가 경력설계부터 이력서‧면

접 코칭은 물론 일자리 매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. 올해

총 76개 과정을 운영하며 1,300명이 수강할 수 있다.

□ 이 프로그램은 구직을 위한 기술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

커리어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과 활동방향을 반영

해 ‘인생 시즌 2’를 성공적으로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.

2024. 2. 19.(월) 석간용 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보도자료  

담당부서 :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 황윤주 460-5200

홍보협력팀장 김은정 460-5051

홍보협력팀 책임 김가현 460-5053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 : 7쪽 관련누리집
(메뉴) 50plus.or.kr

서울시, 체계적 경력설계와 구직 지원으로 4050 ‘다음 직업’ 찾아준다

- 서울시50플러스재단, 재취업‧경력전환원하는중장년1300명대상컨설팅‧교육운영

- 커리어‧직업선호도분석해경력설계지원, 이력서‧면접코칭등구직전략제공

- 전담취업컨설턴트의체계적관리로취업성공률↑, 지난해참여자만족도 93.5점

- 19일(월) 오전 9시부터 50+포털에서 참여 신청,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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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구직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지

난해 참여자 평균 만족도 점수가 93.5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

얻었다.

□ 먼저 ‘커리어를 찾는 여행’이라는 의미의 경력설계프로그램 ‘경력설

계 트립(T.R.I.P)’ 42개 과정이 운영된다. 커리어 준비의 필요성

인식을 시작으로 직업선호도 등 자기 분석을 통해 경력목표를 수립

하고 실제 재취업 및 경력 전환사례를 통해 대안과 사후 계획을 세

우는 커리큘럼이다.

□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

심으로, 연간 34개 과정이 운영된다. ▴신중년 채용트렌드 이해

▴구직서류 작성법 ▴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강점 코칭 ▴성공적

인 채용 접근법과 구직전략 등 구직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

커리큘럼이다.

□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별로 전담 취업컨설턴트를 배치해 각종 채용

설명회, 직무훈련 참여를 연계하고 필요시 1대 1 상담과 맞춤형 취

업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설계와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

획이다.

□ 구직 중이거나, 경력설계에 관심 있는 4050 서울시민이라면 누구

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, 19일(월) 오전 9시부터 50플러스포털

(50plus.or.kr)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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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4개 50플러스캠퍼스(서부·중부·남부·북부)에서

진행되며 격월(2·4·6·8월)로 신청받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.

○ 연간 운영 프로그램 내용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50플러스포털

(50plu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“4050 세대가 구직

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낄 때,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 재

취업과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의 호응을 얻고 있다”며, “올해부

터는 취업컨설턴트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 중장년의 성

공적인 경력설계와 취업성공을 밀착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연간 프로그램 계획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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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연간 프로그램 계획(안)_1. 서부캠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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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프로그램 계획(안)_2. 중부캠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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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프로그램 계획(안)_3. 남부캠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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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프로그램 계획(안)_4. 북부캠퍼스


